
한-미 FTA, 화학제품 수입에 특화
LG경제연구원, 2010년 무역특화지수 0.49 … 근본적 체질강화 필요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이 물가, 고용 등 경제문제를 모두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3월20일 <한미 FTA, 단기적 교역 확대보다 장기적 체질 강화 의미 크다> 보고서에서 한-

미 FTA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맞지만 효력을 발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과 미국의 수출입에 특화한 상품 종류와 특화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비교우위가 극명할수록 FTA로 인한 생산과 교역 집중이 더 쉽게 이루어지는데, 양국의 비교우위 수준을 보

여주는 2010년 무역특화지수는 수입ㆍ수출에 특화됐다고 볼 수 있는 업종(0.4 이상)이 각각 6개, 4개에 그쳤다.

수입은 목재ㆍ가구(0.95), 가죽(0.92), 비금속광물(0.5), 화학제품(0.49), 기타 운송(0.42), 정밀기계(0.42) 등 6개

업종, 수출은 자동차(0.87), 통신기기(0.87), 컴퓨터(0.67), 의류(0.45) 등 4개 업종으로 나타났다.

10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단기적으로 FTA의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고서는 “한-미 FTA는 경제의 고질병을 치료해줄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적절한 처방과 운동이 필요한 영

양제로, FTA를 통해 단기적 효과보다는 근본적으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선진국 의존도가 높은 자본재와 중간재 수입을 줄여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법률ㆍ회계 등 서비스

분야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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